
캐나다 주식 시장을 이끄는 대표 종목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캐나다 주식 시장 전체를 이끈다고 할 만한 단일 종목은 찾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국 증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IT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캐나다 증시는 금융, 에너지, 소재 등 다양한 섹터가 고르게 발달해 
있고, 각 섹터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대형 
우량주들을 꼽을 수는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각 산업을 대표하며, 
S&P/TSX 종합지수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 증시를 이끄는 대표적인 종목 (2025년 4월 17일 기준 시가총액 순): 

1. Royal Bank of Canada (RY): 캐나다 최대 은행으로,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습니다. 

2. Toronto-Dominion Bank (TD): 캐나다 2위 은행으로, 북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융 섹터의 핵심 종목입니다. 

3. Shopify Inc. (SHOP):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캐나다 기술 섹터의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4. Enbridge Inc. (ENB): 북미 지역의 주요 에너지 운송 기업으로, 에너지 섹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5. Thomson Reuters Corporation (TRI): 금융 정보 및 뉴스 제공업체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Brookfield Asset Management Ltd. (BAM): 글로벌 대체 자산 운용 회사로, 부동산, 
인프라,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합니다. 

7. Brookfield Corporation (BN): Brookfield Asset Management의 모회사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8. Constellation Software Inc. (CSU):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 Canadian Pacific Kansas City Limited (CP): 북미 지역의 주요 철도 운송 회사입니다. 
10. Bank of Montreal (BMO): 캐나다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은행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캐나다 증시를 이끄는 이유: 

● 높은 시가총액: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 규모가 커서 S&P/TSX 종합지수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각 섹터 대표성: 금융, 에너지, 기술 등 캐나다 경제의 주요 섹터를 대표하며, 해당 
섹터의 동향을 반영합니다. 

● 안정적인 실적 및 성장 가능성: 대부분 안정적인 사업 모델과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거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 투자자 신뢰: 오랜 역사와 건전한 재무 구조, 꾸준한 배당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단일 종목으로 캐나다 증시 전체를 이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에 언급된 대형 우량주들이 캐나다 증시의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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